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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나라 밖 소식

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시청 주변에서 ‘붉은 드레스의 날’ 행사가 열려 나뭇가지에 붉은 드레스들이 걸려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5월 5일을

‘붉은 드레스의 날’로 정해 실종되고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붉은 색 옷을 나뭇가지 등 곳곳에 걸어 둔다. 

행사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거나 붉은 색으로 분장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면서 정부 당국에 원주민 여성들의 실종사건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다.

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비에트 전쟁 기념비’ 앞에 한 여성이 꽃을 놓고 있다. 

이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 전투에서 사망한 8만명 이상의 소련 병사를 기리기 위해 구 소련이 1945년에 세운 것이다. 

가까운 공원에는 7000명 이상의 소련군 무덤도 세워졌다. 이곳에서 매년 5월 8일 평화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화환을 바치는 의식이 열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오늘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종되는 여성 더 이상 없길”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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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신성’ 카를로스 알카라스(19·세계랭킹 9위)가 알렉산더 즈베레프

(독일·3위)까지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마드리드 오픈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4위, 1위, 3위를 차례로 꺾고 또 한 번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알카라스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즈베레프를 2-0(6-3 6-1)으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알카라스는 자신의 우상인 

라파엘 나달(스페인·4위)를 8강에서 꺾고, 준결승에선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를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뉴시스/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왼쪽) 여사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 우즈호로드를 방문해 

피란민 대피소로 사용 중인 공립학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만나고 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방문했다. 

젤렌스키 여사는 바이든 여사에게 “매일 전투가 벌어지는 전시에 미국 영부인이 방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며 

“용감한 행동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9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투표가 현지 시간 

오전 6시에 시작된 가운데,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유

권자들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문이 열리자 우르

르 몰려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000명

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선출한다. 대선에는 1986년 민

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과 레니 로브

레도 현직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마르코스가 당

선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다. 

무서운 십대 알카라스, 최연소 우승

남편 대신한 美 영부인 질 바이든

과거 잊은 필리핀

독재자 아들·딸 대권 쥐나


